
국토교통부 국가 지자체 협력 기반 지하안전관리 강조,“ ”‧  

일 제 차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회의 지반침하 제도개선방안 논의 - 2 5 -… 

□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( )는 월 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 2 제 차 지하5

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 (TF)* 회의를 개최했다.

 * 기술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관계 공무원 및 학계 연구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민ㆍ관 합동 구성, , (9.27.)

 ㅇ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지반17 , 

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자체의  , 지하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

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반탐사 고위험지역 관리방안, 단계 3

특별점검 실시방안 등 그간 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지하안전 TF , 

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.

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한국지반공학회가 수립 예정인 , 제 차 국가지하‘ 2

안전관리 기본계획 안(’25~’29)( )’과 행정안전부의 지하안전관리체계‘  

재난관리평가 반영방안’에 대한 의견도 수렴 했다.

 ㅇ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반탐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

서울시와 부산시의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, 지하안전관리 

계획 수립 및  자체 탐사장비인력예산 확보‧ ‧ 등을  지자체에 당부했다.

□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 차관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1 “

평상 시 면밀한 안전점검 과 신속한 공동 복구가 필수적이므로 국가 , ‧

지자체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 ‧ 지하안전 관리주체 모두의  관심과 노력이 

필요하다 면서” ,

 ㅇ 정부는 “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력예산‧  

확보 등 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”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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